
유헬스 서비스는 인터넷, 모바일 등의 정보통신(ICT)기술을 융합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자에게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한 마디로 건강-의료 정보 

네트워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 및 의료 정보 네트워크 구현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만성질환 정보 및 기타 건강 유지에 필요한 건강 정보를 

전문가(의사)와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성인 자녀들에 의한 노부모의 

생활 관리와 고령인구 자신에 대한 생활 관리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고, 고령친화적인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고 있으며, 이것은 결국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는 

예방차원의 정책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 및 체력 관리 서비스를 통해 다이어트 및 

체력 단련을 중요하게 여기는 개인들 또한 각자의 몸무게 및 운동 기록을 인터넷을 통해 체력 단련 

컨설턴트와 자유롭게 공유하여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유헬스 서비스는 편리한 서비스이지만 일반인들은 당장 이런 건강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듯 합니다. 병이 생긴 후 고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병을 미리 예방하는 것은 의료비 

절감이나 삶의 질 차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유헬스 서비스는 일반인들의 

건강관리를 한다는 의미에서 오히려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는 것으로 이는 종합병원보다는 

개원의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사들은 좀 더 적은 시간에 많은 환자를 살펴볼 수 있어 

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유헬스 서비스로 경제적인 이익 창출 또한 상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유헬스 서비스가 시작되고 서비스를 하는 기기와 네트워킹이 활발해지면 유헬스와 관련된 

비즈니스 규모가 커질 뿐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유헬스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기술력과 

자원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 진출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2~3년 뒤 미국의 건강정보 서비스(PHR) 시장을 중심으로 유헬스 서비스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의 유헬스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유헬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전환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과 의료진이 유헬스 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고 그것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유헬스 서비스라는 것을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충분히 알려야 하며 유헬스 사업은 휴대폰 보급에 

앞장섰던 과거처럼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가 일상화 

된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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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EXPERT INTERVIEW

U-health

028 01/02  2013 

Special Theme | 유헬스



029TTA Journal  Vol.145

유 돈 식  

유헬스 PG 의장, 

ETRI 생체정보연구팀 책임연구원

유헬스 서비스 분야에 대한 소개와 최근 이슈화가 되고 

있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헬스는 인터넷, 모바일 등의 정보통신(ICT)기술

을 융합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자에게 건강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는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입니다. 한 

마디로 건강-의료 정보 네트워킹이라고 말할 수 있습

니다. 유헬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로는 

생체정보를 측정하는 생체정보 감지기술(산소포화도, 

체온, 체중, 혈압, 체성분, 신전도, 호흡 등)과 측정된 정

보를 분석하는 생체정보 분석기술(수면 모니터, 일상

생활 모니터, 약복용정보, 식이정보 등), 그리고 용어, 

게이트웨이 플랫폼, 서비스 가이드라인, 정보보호, 시

험/인증 등을 포함하는 유헬스 응용 서비스 기술이 있

습니다. 

유헬스 서비스 분야로는 만성질환 관리(Disease 

Management)와 노후 생활 관리(Aging Indepen-

dently), 건강 및 체력 관리(Health&Wellness)로 나

눌 수 있습니다. 건강 및 의료 정보 네트워크 구현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들은 만성질환 정보 및 기타 건강 유지에 필요한 건강 

정보를 전문가(의사)와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고령화 

Question

1

사회에 접어들면서 성인 자녀들에 의한 노부모의 생

활 관리와 고령인구 자신에 대한 생활 관리에 대한 요

구가 증대하고 있고 고령친화적인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고 있으며 이것은 결국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는 예방차원의 정책으로 이어지

게 될 것입니다. 건강 및 체력 관리 서비스를 통해 다

이어트 및 체력 단련을 중요하게 여기는 개인들 또한 

각자의 몸무게 및 운동 기록을 인터넷을 통해 체력 단

련 컨설턴트와 자유롭게 공유하여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유헬스 서비스는 스마트폰

을 이용한 서비스일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

럭시S3를 통한 체중, 혈압, 혈당 등 건강 기록을 효과

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S 헬스 서비스’가 대표적인 예

입니다. ‘S 헬스 서비스’는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의 정

보를 블루투스나 USB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바로 전

송해 쉽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

케이션 형태로 제공되며 기간별 건강 기록을 그래프로 

확인하거나 SNS 서비스와 연동해 친구나 가족의 건

강 기록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음식별 칼로리 정보

를 제공해 식사량 조절을 돕고, 운동량 기록을 통해 체

계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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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럽으로 29%, 그리고 아시아(주로 대한민국, 일

본) 지역이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매주 전

화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1년에 2~4회 가량의 대면회

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IEEE 11073 PHD 표준화그

룹에서 제정한 표준은 FAST TRACK을 통해 ISO 표

준으로 제정되도록 IEEE 11073 PHD 표준화그룹과 

ISO/TC215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위원회와 MOU를 

체결한 것은 국제표준기구 간의 모범적인 협력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헬스 표준화 기구인 TTA 

유헬스 프로젝트그룹(PG419)이 2007년 12월에 만들

어졌고 기술 개발자, 기기 회사, 의사 등 40여 명의 위

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헬스 프로젝트그룹에서는 

유헬스 기기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유헬스 서비스 모

델 및 유헬스 응용 분야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

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현재 ‘유헬스 서비스 참조모

델 (TTAK.KO-10.0463)’ 표준을 포함하여 14종의 관

련 표준을 제정하였습니다. 회의는 1년에 3~4회 가량

의 대면회의와 긴급 의제에 대한 서면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지난해 12월까지 3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유헬스 표준화를 이끌고 있는 국내외 표준화 기구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며 그들의 활동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헬스 관련 국제 표준화 기구는 IEEE 11073 Per-

sonal Health Devices(PHD) Work Group이 있

습니다. IEEE 11073 PHD 표준화그룹은 2006년 6

월에 만들어졌습니다. IEEE 11073 PHD 표준화그룹

에서는 만성질환 관리와 노후생활 관리, 건강 및 체

력 관리 비즈니스 분야에 필요한 기기나 서비스에 대

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제정된 표

준은 기본이 되는 표준인 ‘Optimized Exchange 

Protocol(IEEE 11073-20601)’ 표준을 비롯하여 체

중, 체온, 혈당, 산소 포화도, 혈압 모니터, 기본 심전계 

등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IEEE 11073 PHD 표준화그

룹에서는 표준화 전문가들과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

여 표준항목의 우선순위를 정했기 때문에 유헬스 서

비스에 꼭 필요한 기기와 관련된 표준을 우선적으로 

제정하였습니다. IEEE 11073 PHD 표준화그룹에는 

174개 기관의 300여 명의 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고 지

역별 회원 분포는 북미지역이 50%로 가장 많고 그 뒤

Ques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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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헬스 관련 기술 수준은 해외와 비교하여 볼 때 

어느 정도인지요?

국내 유헬스 관련 기술 수준은 외국과 비교할 때 비

슷하거나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헬스 서비스에 활

용되는 기술로 중요한 분야가 산소포화도, 체온, 체중, 

혈압, 체성분, 신전도, 호흡 등과 같은 생체정보 감지기

술 분야와 수면 관찰, 일상생활 관찰, 약복용정보 분

석, 식이정보 분석 등 측정된 정보를 분석하는 생체정

보 분석기술 분야입니다.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이용한 제품 개

발에서 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유헬스 시장이 아직 형성되고 있지 않다보니 제품개발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유헬스 산업은 대

부분이 소규모의 시범서비스 사업에 의해 명맥이 이어

져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규모면에서는 국내 최대인 스

마트 헬스 사업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서 실질적인 

유헬스 비즈니스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Questio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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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은 좀 더 적은 시간에 많은 환자를 살펴볼 수 있

어 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유헬스 서비스로 경제

적인 이익 창출 또한 상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유헬스 서비스가 시작되고 서비스를 하는 기기와 네

트워킹이 활발해지면 유헬스와 관련된 비즈니스 규모

가 커질 뿐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유헬스 서

비스에 적용 가능한 기술력과 인프라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 진출에서도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2~3년 

뒤 미국의 건강정보 서비스(PHR) 시장을 중심으로 유

헬스 서비스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며 검증된 기

술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거대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유헬스 비즈니스 전망은 어떠한가요?

유헬스 서비스는 편리한 서비스이지만 일반인들은 

당장 이런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듯 

합니다. 병이 생긴 후 고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병을 

미리 예방하는 것은 의료비 절감이나 삶의 질 차원에

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개원의들은 유헬스 서비

스가 도입되면 환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나마 있는 

환자까지 대형병원에 다 뺏기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

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이것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유헬스 서비스는 일반인들의 건강관리를 한다는 의미

에서 오히려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며 이는 오히려 

종합병원보다는 개원의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

Question

4

Standard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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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기 위해 운동, 영양, 금연 등 각종 생활습관 개선

에 필요한 전문적인 상담, 프로그램 제공, 모니터링 시

스템에 대한 사항을 다루는 건강관리서비스인 유헬스 

서비스는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법령의 규제 때

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주무 부처인 보건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건강관리서비스에 관한 법령이 

새롭게 제도화되면 일반 의료기관이나 전문 민간업체 

등을 통해 개인별 건강수준 평가, 다양한 영양/운동 

프로그램, IT장비 등을 사용한 상시적 건강체크와 전

문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고 그것을 위한 가장 좋

은 방법이 유헬스 서비스라는 것을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충분히 알려야 하며 유헬스 사업은 휴대폰 보급

에 앞장섰던 과거처럼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헬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선결되어야 할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으며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유헬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전환이 가장 시급

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과 의료진이 유헬스 서비스

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한계가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매우 중

요합니다. 18대 국회에서는 의료행위 이외의 생활습관 

관리 및 질병예방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규정하

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이란 이름으로 입법이 추진되었

고, 만성질환자 급증과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

해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

부는 ‘건강생활서비스법’이라는 이름으로 입법을 추진

했으나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로 끝내 법제화에는 성공

하지 못했습니다.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질병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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